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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쟈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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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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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

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

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

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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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김광규

봄에는 연록색 물결 북쪽으로 

북쪽으로 펴져 올라간다 

철조망도 군사분계선도 거리낌없이 

북상한다 

산맥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북한다 

여름이면 뻐꾸기 노래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 남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비무장 지대도 민통선도 거리낌없이 

남하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코스모스 단풍도 월남한다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다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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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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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가

윤선도

내 버디 볏치나 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 오르니 긔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 밧긔  더야 머엇리.

구룸 비치 조타 나 검기 로 다.

람 소리 다 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츨 뉘 업기 믈인가 노라.

고즌 므스 일로 퓌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야 프르  누르니,

아마도 변티 아닐 바회인가 노라.

더우면 곳 취고 치우면 닙 디거,

솔아 너 얻디 눈서리 모다.

구천에 불휘 고 줄을 글로 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영다.

뎌러코 사시예 프르니 그를 됴아노라.

쟈근 거시 노피 서 만믈을 다 비취니,

방듕의 광명이 너만니  잇냐.

보고도 말 아니니 내 벋인가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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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꽃 바라보며

정완영

분단장 모른 꽃이, 몸단장도 모른 꽃이

한 여름 내도록을 뙤약볕에 타던 꽃이

이 세상 젤 큰 열매 물려주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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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가

정몽주

此身死了死了 (차신사료사료)

一百番更死了 (일백번갱사료)

白骨爲塵土 (백골위진토)

魂魄有也無 (혼백유야무)

向主一片丹心 (향주일편단심)

寧有改理與之 (영유개리여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